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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한국은 12조, 영국은 4조, 스웨덴은 0원 
 

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상

속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삼성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26년까지 분납하면서 배당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배당금으로

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약탈적 수준입니다. 최고세율 50%에 주식 평가시에 20%의 할증이 적

용됩니다. 그러니까 60%가 적용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여러가지의 공제 조항들이 적용되

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가 정확히 60%는 아닙니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구체적 세액

을 적용한 보고서를 냈기에 인용합니다.1 

 

상속 재산의 시가가 18.2조 원 상당일 경우 상속세액은 10.59조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반올림하면 11조 원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인 18.2조 원은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20

년 11월에 평가된 것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커졌죠. 그래서 12조 원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흥미롭게도 똑같은 주식을 다른 나라에서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일지 계산한 

결과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7개국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7조, 일본은 10조, 독일 5.5조, 영국 3.6조, 호주와 스웨덴은 0입니다. 일본은 한국

보다 약간 작고, 미국, 독일, 영국은 압도적으로 세부담이 낮습니다. 호주, 스웨덴은 아예 

없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우 상속세는 폐지되었고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주식을 처

분할 때에 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한 세금은 없습니다. 

 

 

1 임동원,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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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래 표는 OECD 나라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여줍니다.2 우리나라는 50%로서 55%인 

일본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영권을 상속하는 경우 주식가치 평가에서 

20~30% 할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상 60~65%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세계 최고 수

준의 상속세인 것이죠. 미국 40%, 독일 30%, 덴마크 15%입니다. OECD 평균은 15%입니

다.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호주 등 OECD 회원국 중 

15개 나라가 폐지했습니다. 

 

 

 

2 https://taxfoundation.org/estate-and-inheritance-taxes-around-world/ 

https://taxfoundation.org/estate-and-inheritance-taxes-aroun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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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상속세는 20세기 초반 세계를 휩쓴 사회주의 풍조의 유산입니다.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장치로 바뀐 것은 19세기 말, 사회주의 열풍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

면서부터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쓴 루소 같은 

학자들이 평등 세상의 이상향을 부르짖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국 모든 인간이 완

전히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과도기적 조치로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상속은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나쁜 행위라는 생각이 

퍼져 나갔습니다. 나라들마다 서둘러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혁명,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대공황

이 이런 풍조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그런 시대사조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해에 대한 불만과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상속세 내려고 재산을 

떼어서 파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의 불만이었습니다. 또 1980년대에 선진국들의 자

본시장이 개방되고 자본 흐름이 국제화되면서 자본에 대한 과세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상속세 폐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런 분위기 속에서 2001년부터는 상속세 완화 추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각국의 정부 세입 중에서 상속세의 비중을 보여줍니다.3 2016년 현재 두 

나라 모두 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건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이 나라들도 상속세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1945년 이전이 그런데요. 영국은 

19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1940년대에는 10%를 넘어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혁명 등 전후 한 세계에 불어 닥친 사회주의 물결이 만

들어낸 현상입니다. 

 

 

3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7/11/23/taxing-inheritances-is-falling-out-of-favour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7/11/23/taxing-inheritances-is-falling-out-of-fa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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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주의 열풍의 절정은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겁니다. 그 이후 

영국은 30년 넘게 사회주의를 하면서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까지 경제가 추락합니다.  

1979년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비로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 문제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1930년대에 상속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대공황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도 자기들 나름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죠. 뉴딜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속세 폐지를 실행에 옮긴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도 1910년대 중반부터 상속세율

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합니다.4 자본이득세와 합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최세율은 거의 70%대에 육박했죠. 상속세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입니다. 말광량이 삐삐라는 동화로 세계적으로 유명

해진 사람입니다. 배우 윤여정처럼 스웨덴의 국민영웅이 된 사람인데요. 이 분이 1970년

대 말 본인의 상속세 한계세율이 100%를 넘는다는 사실을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영

웅의 문제 제기는 상속세의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스웨덴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죠. 1984

년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피상속인은 전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내지 못해 파산하기도 했습

니다. 1990년대의 스웨덴 금융위기로 상속세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케아 창업

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창업자가 상속세를 견디지 못하고 스위스로 국적을 옮겨 버렸습니

다. 스웨덴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해 버렸습

니다. 그 후로 다른 많은 나라들도 상속세 폐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4 Gunnar Du Rietz, Magnus Henrekson and Daniel Waldenström, Swedish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1885

–2004), 2015.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73142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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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스웨덴은 부유세까지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스웨덴은 세금이 많은 나라이지만 부

자 세금이 아니라 빈부와 무관하게 온 국민이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속세가 좋은지 나쁜지, 필요하다면 세부담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

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60%, 12조 원을 뺏아 가는 한국의 상속세는 

누가 봐도 지나칩니다. 상속세 내느라고 삼성그룹이 해체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속세법 개정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이 글은 2021.5.1 <김정호의 경제TV>로 방영된 <이건희 상속세 한국은 12조, 영국은 4조, 스웨

덴은 0. 상속세 국제비교 & 역사>의 텍스트입니다. https://youtu.be/R7Wj5PDXz8I 

https://youtu.be/R7Wj5PDXz8I

